
이번에 시행된 9월 모의고사의 경우 오랜만에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모의고사라는 생각이 듭
니다.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도 않았고 전반적으로 고르게 출제된 모습입니다. 문제 개별의 난
이도는 다소 쉬운 느낌도 있으나 주어진 상황을 더 심화하여 수능 때 더 어렵게 물어볼 가능
성이 있는 특수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분석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할 필요가 있
습니다.  
특히 상평형 문제의 경우 퍼즐식으로 계속 어렵게 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풀었더
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, 헨더슨 하셀바흐 식의 개념과 간단한 활용 정도는 이번 수
능 대비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. 또한 복잡한 기체 반응 상황 문제가 다시 출제됨에 따라 이
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, 반응 속도와 평형의 경우 이번에 계산이 간단하였으나 이번과 같은 
다소 특수한 상황에 계산이 복잡한 경우까지 대비하면 좋을 것입니다.
최근 화학 II 모의고사들이 특정 주제에 편중되어 있어 각 시험마다의 연관성이 적은 모습을 
보이곤 했는데, 최근 출제된 화학 II 모의고사 중 가장 평균적인 난이도에 평균적인 문제 배치
가 아닐까 싶습니다.



[2025.09.01.]

수소 연료 전지는 물을 광분해하여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.

[2025.09.02.]

ㄱ. 면심입니다. (X)
ㄴ. 원자 결정은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. (O)
ㄷ. 분자 결정 맞습니다. (O)



[2025.09.03.]

ㄱ. 반응 후 엔탈피가 올라가는 도식으로 흡열 반응 맞습니다. (O)
ㄴ.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를 뺀 것으로 맞습니다. (O)
ㄷ. 정반응일 때, 반응물과 활성화물 사이의 엔탈피 차이가 더 크므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
지가 더 큽니다.

[2025.09.04.]

ㄱ. 강산과 약염기가 만난 NHCl이 산성, 약산과 강염기가 만난 CHCOONa가 염기성을 띄
게 되고 강산과 강염기가 만난 NaCl은 중성입니다. 따라서 X는 NHCl입니다.



ㄴ. NaCl은 강산과 강염기가 만나 Na , Cl  둘 다 반응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 되며, 약산 
혹은 약염기가 있는 NHCl과 CHCOONa만이 가수분해가 일어납니다. (O)
ㄷ. pOH로 되어 있어 실수할 수 있는데, 결국 산성인지 묻는 질문으로 틀린 선지입니다. (X)

[2025.09.05.]

공통된 결합 에너지 CH  3쌍을 소거하고 계산하면    입니다.

[2025.09.06.]

ㄱ. HO만 수소 결합을 합니다. (O)
ㄴ. 분자량 차이에서 분산력이 크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. (O)
ㄷ. 끓는점으로 보았을 때 (다)가 가장 큽니다. (X)



[2025.09.07.]

ㄱ.  상태에서는 당연히 Cl밖에 없으므로 Cl이겠고, 수용액에서도 O보다 Cl가 먼저 생
성되므로 Cl  맞습니다. (O)
ㄴ. 전기 분해에서 산화 반응은 (+)극입니다. (O)
ㄷ. 특별히 설명할 것 없이 맞습니다. (O)
특이 사항으로는 6평에 이어 가설이 틀린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.



[2025.09.08.]

ㄱ. 같은 로 보정해보면 A의 압력은  , B의 압력은 일 것으로    에서   
입니다. (O)

ㄴ. 같은 온도에서 A, B의 압력비가   이므로 A의 몰 분율은  입니다. (O)

ㄷ.   에서 질량비는   , 몰수비는   이므로       로 B가 A의 5배입니다. (O)

[2025.09.09.]



(가)에서 용질 30g, 용매 270g이고, (나)는 kg몰 일 것이기 때문에 54g으로   , (나)->

(다)에서 농도가  배 되었으므로 용매는  배, 270g의  배를 추가한 것이므로   입니

다.    가 됩니다.

[2025.09.10.]

ㄱ. 증기 압력을 기준으로 표가 제시되었으므로, 예시인 100mmHg로 직선을 그려보면 대략 
㉠이 X, ㉡이 Y여야 하고 Z는 34도일 때 증기 압력이 760으로 차이가 많이 나 ㉠보다 왼쪽
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입니다. (O)
ㄴ. Z의 기준 끓는점은 34도이고, Y는 51도일 때 100mmHg이므로 34도일 때는 더 작을 것
입니다. (O)
ㄷ. ㉠ 그래프의 왼쪽 영역에 해당하므로 고체 혹은 액체일 것입니다. (X)



[2025.09.11.]

ㄱ. CO   몰에 해당하므로  입니다. (O)

ㄴ. 여러 방식의 판단이 가능하지만 생성 엔탈피에 따라 도식이 머릿속에 생각나면 좋습니다. 
가능하면 CO도 주어진 부등호 조건의 0으로 생각해서 세 층의 도식을 그리면 좋겠죠? 이
렇게 그렸을 때  임을 알 수 있습니다.
ㄷ.  를 해보면 C는 소거되고 CO가 연소되어 CO가 되는 계수만 다른 (다) 반응이 되
므로 발열 반응 맞습니다. (O)



[2025.09.12.]

전체 압력이 처음에 2 증가하고 다음에 1 증가하는 것에서 반감기가 임을 알 수 있고, B의 
몰 분율에서 초기 A의 압력이 8, B의 압력이 8일 것입니다. 또한 처음 2 증가에서 최종 압력 →이 되는 반응이므로 초기 A 8이 전부 반응하여 이의 절반 증가하는, 즉   인 상황
입니다.

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전체 압력은 16->18, B의 압력은    로    , 답은 3번입니

다.



[2025.09.13.]

ㄱ. B에서 액체 상태가 된다는 것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입니다. 삼중점에서 압력을 내리면 기
체가 되고, 압력을 올리면 액체 혹은 고체가 되는데 (가)와 같은 경우에서 액체가 될 수 있습
니다. 따라서 (가)가 B, (나)가 A가 되며  를 각 그래프에서 찍어볼 수 있습니다.
(나) 그래프에서   이고 (가)에서   이므로   으로 ㉠은 기체입니다. (O)
ㄴ.  ,   인데   이므로 (나) 그래프에 찍어보면 기체 상 1개입니다. 
(X)
ㄷ. 융해 곡선의 기울기가 음수임에 따라 에서 직선을 그어보면 녹는점이 더 작게됩니다. 
(X)

상평형 그래프 해석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지금은 잘 풀릴지라도 더 어려운 문제를 만
날 경우 난항이 예상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

6월 모의고사 때 남겼던 코멘트로, 상황은 다소 다르나 이 문제가 역으로 융해 곡선의 기울기
를 추정하는 유형의 문제기도 합니다.

[2025.09.14.]



(가)의 증기 압력에서 몰수비가   임을 알 수 있고, 퍼센트 농도에서 질량비가 

      이므로 분자량비가       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물의 분자량이 18이

니  입니다.

(나)에서 몰수비가   이므로 몰랄 농도는 (가)의  배이며,   입니다. 따라서 

×  입니다.

[2025.09.15.]

설명이 길지만 결국 (나)와 (다)의 부피가 동일하다는 말이므로 몰수만 계산하면   비율을 계

산할 수 있습니다. 몰분율 공식에서 (나)는 × × 으로    몰이고, (다)는 

× × 으로    몰입니다. 결과적으로 분모 11이 약분될 것이기 때문에 5, 

3몰, 3, 4몰로 계산하면 
  입니다.



[2025.09.16.]

헨더슨 하셀바흐 식을 알고 있다면 문제 상황 이해가 매우 익숙하고 쉬웠을 것이지만 아니어

도 풀 수 있습니다. 헷갈리면 HAA  로 바꿔서 생각해도 좋습니다.

ㄱ. (나)에서 맞습니다. (O)

ㄴ. 반당량점에서 OH 를 추가하면 중화 곡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때 HAA  입니다. 

(O)

ㄷ. 헨더슨 하셀바흐 식 pH  pa  logHAA 에 의해 (가)와 반대로 (다)에서는  가 됩니

다. (가)에서    가 에서의HAA  에 해당하므로, (다)에서는 HAA     이며 

H      로 풀 수 있습니다. (O)
화학 II 산염기 역대 기출들에서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헨더슨 하셀바흐 식을 요구한 것은 거
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식을 이용해서 기출 풀이를 다시 할 필요는 없겠으나 (실
제로 적용해서 도움이 되는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) 화학 II에서 지수의 곱연산으로 a H 
를 구하는 것과 다르게 로그의 합연산으로 계산할 수도 있음을 개념적으로는 이해하고 있는 
게 좋겠습니다.



[2025.09.17.]

ㄱ. 농도 패턴에서  일 때   으로 변화하므로 반감기가 이고, 촉매를 첨가하지 않았다면     로 에서 14였어야 합니다. 그러나 18로 더 반응이 진행되었으므로 정촉매를 첨가한 
것입니다. (O)
ㄴ. 반감기가 이므로 절반으로 되는 것 맞습니다. (O)

ㄷ. 반응물과 생성물의 계수비 합이   이므로, 절반으로 나눈 9에서 일 때 초기 A가 
배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→일 때 A가  → , →일 때  → 이므로 


   입니다.

최근 반응 속도 문제에서 이 문제의 →  구간과 같이 반감기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문
제가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. 5년 전 수능에서 출제된 문항을 보았을 때 그 차이를 인지할 
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 반응식의 계수를 이용하여 풀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



답은 5번입니다.



[2025.09.18.]

ㄱ.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를 확정하기 어려워 보이는데, B의    로 (가)와 (나)에서 같

습니다. 부피가 변화했는데 평형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계수
비가 동일한 특수한 경우로   이 됩니다. (X)

ㄴ. (나)에서 부피가  배 되었으므로 전체 압력은  기압인데, A, B의 압력이  기압으로 같

으므로 C의 압력도  기압, A, B, C의 몰수가 모두 같습니다. (가)와 (나)의 부피비   만 차

이나므로 ㄴ의  가 맞습니다. (O)

ㄷ. Ne를 첨가해서 부피를 증가시켜도 반응물과 생성물의 계수비가 동일한 특수한 경우로 평
형 이동하지 않습니다. (X)
다소 특수한 경우인 데다가 최근에 자주 등장하지 않아서 처음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을 수 있

는데, A, B, C 3개의 물질이 있는 반응식 +  ,  같은 숫자로 혹시   인 반응물과 생성

물의 계수가 같은 반응식인가? 라는 의심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.



[2025.09.19.]

질량 백분율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생소할 수 있지만 해석이 어렵지는 않습니다. A가 반응한 
만큼 그대로 B의 질량 백분율이 증가하며, A가 절반이 되면 A의 질량 백분율이 절반이 되기 
때문입니다. 이 사실을 알고 풀면 그리 어렵진 않았을 것입니다.
(가)에서   →일 때 24만큼 증가하는데, 반응이 종결되면 B 100%가 될 것입니다. 따라
서 반감기는 분이며 초기   →일 때 48만큼 반응했을 것입니다. 따라서 초기 A는 96%, 
B는 4%가 됩니다.
(나)의   에서 A, B의 질량 백분율이 각각   인데, B가 몰입니다. A의 분자량이 B

의 2배이므로 이때 A의 몰수는  몰이 되고, (나)에서는 반감기가 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. 

따라서 (나)의 초기 A는 80%, B는 20%가 되며, (가)와 (나)에서 동일한 몰인데 질량비가 
1.2배 차이나므로 동일하게 96%로 맞춰주면 (나)의 전체 질량은 (가)의 1.2배가 됩니다.
따라서 ×   입니다.



[2025.09.20.]

오랜만에 등장한 고난도 기체 반응 문제입니다.
처음 와 몰수 간의 관계부터 확정해 봅시다. (나)에서 총 일 것으로 B, C의   가 
됩니다. 초기 A의   였으므로 반응으로 생성된 C는   이고, 초기 C의 2몰이   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
한편 B는   만큼 반응하고   가 남은 것이므로 초기 B의   입니다. (가)에
서는 이기 때문에   입니다. 또한 초기 의   에서   로 (다)의   기압이고, (다)의 A 혹은 B가 0.2기압일 것입니다.

반응 후 전체 부피  에서 C의    ×    이고 (나)에 비해   증가하였습니다. 이

와 같이 반응이 진행되려면 A의    , B의   가 반응했어야 합니다. 따라서 B가 한

계 반응물인 반응이 진행되었고, 반응 후 C의  배만큼 A가 남았으므로(= ) (나)의 오른쪽 

용기의 A의        입니다. 몰수는 이의 2배이므로   이고 답은 

×    가 됩니다.


